
 Virginia-Washington 지역 동창회 소식 

 

박수웅(69), 김병오(69) 회장단에 의하여 준비된 가을 맞이 동창회모임이 Fair Oak Mall, 

Fairfax, Virginia 에 위치한  Khan Restaurant 에서 9 월 23 일 12.00 정오에 열렸다. 

김병오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순서로 개회선언에 이어서 모두들 기립하여 서울대학교 

교가를 조병선(71) 의 리드로 힘차게 불렀다. 같이 동참하신 부인들도 함께 불렀다.  

그동안 작고하신 한달수, 한광수, 동문을기리는 묵념이 있었다. 이어서 가장 연장자이신 

이종국(58) 님과 김부근(58) 님이 참석 하여서 박수를 받았다. 박수웅 회장의 간단한 개회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어서 각자의 자신와 부인의 소개를 해서 웃음과 박수가 장내를 채워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다음 순서로 서윤석 시계탑 편집장의 동창회와 모교의 임원 변동사항과 시계탑에 연관된  

미주 동문들의 할동 사항을 알렸다. 

첫째로 서울의대총동창회 한규섭 회장님은 현재 내년 3 월까지 임기인데 그 유임여부는 

미정이다. 서울의대학장은 김정은(93) 님의 후임으로 지난 1 월부터 내과 입재준(94) 님이 

취임했으며 셋째로 서울대학교 병원장으로 지난 미주 학회에 참여했던 흉뷰외과의 

김영태(88)님의 후임으로 재활의학과 백남종(88) 님이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미주의대총동창회장직무는 지난 7 월부터 운영위원들이 순서대로 담당하는데 현재는 

강민종(91 ) Yale 대학 호흡기내과교수가 의장으로 4 개월씩 돌아가며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동문인 곽귀병사무장이 동창회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4 년마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동창회 명부가 선편으로 오고있으며 각지역에 도착하면 

한부씩 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쁜소식으로는 우리들의 후세가 미국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한 예로 김주평(68) 

-서영희 부부의 장남 Daniel Kyungmin Kim 군이 Maryland 주의 Prince George County 의 

District Court 의 판사로 지난 7 월에 임명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시계탑 편짐위원인 



나두섭(73) 동문이 연세대학동창회와  워싱턴윤동주문인회가 주관하는 8 회 

미주윤동주문학상응모에서 영예로운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인영(75) 

동문이 근래에 <민족을 구하려다 악인이 된 영웅 춘원 이광수> 라는 책을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시계탑 기사로 자세한 책소개 있다고  말했다. 1997 년, 거의 30 년전에 정신과를 

전공하던 고 이중오(64) 동문이 <이광수를 위한 변명>을 발행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 두책자의 가치와 내용의 찬반 여부는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두 동문들이 

보여준 전문가를 능가하는 노력에 모두들 찬사를 보냈다. 

이번 시계탑 10 월호의  10 문 10 답에는 김희주(68), 피수영(67), 유효윤(69), 그리고 

변영석(69) 의 Laguna Woods Village 소개 원고가 들어왔음을 알렸다. 

만찬이 끝난 후 Nephrology 전공인 박수웅(69) 회장의 특강 <백세시대의 콩팥은 

안녕한가?>는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궁굼한 점만 논하고 다음기회로 미루었다. 

부부가 참석한 동문은 사진 뒷줄좌로부터 

서윤석(68), 배성호(71), 조병선(71),신용계(68), 신백효(65), 김철(68), 김제홍(71), 

장현식(70), 박동수(71), 주광국(68), 김병오(69) 

앞줄좌 로부터  채무원(65 ), 진창건(61), 이종국(58), 김부근(58), 김진홍(68), 유달(67), 

박수웅(69), 김주평(68) 

사모님 오신 분은 Mrs. 이중오(64), Mrs. 임낙중(59), Mrs. 한달수(59)으로  총 45 명이다. 

장학생 선발 현황은 아직 검토중이라 확정된 수해자학생명단을기다리는 중이고 김병오 

남명호 전 회장이 맞이한 7 월초에 4 명의 모교 4 년차 학생의 방문에 대해서는  따로 그 

기사와 사진을 편집부에 이미 보냈음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김병오-박수웅 회장단의 첫 출범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모두들 박수를 보냈다. 

 

글; 편집인 9/23/2026 



 

 



 

                  


